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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[ ] 전반적으로 시집 한 권을 낼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성취를 이루고 있는 응모자들이 많았다. 

작품을 읽는 순간들은 즐거웠으나 지원의 폭이 좁아 무척 아쉬웠다 좀 더 확장될 수 있었다면 . 

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다 배정된 지원액에 맞추어 선정할 수밖에 없어 우. 

수한 작품을 낸 응모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. 

소설[ ] 올해 출간지원에 응모한 소설은 단편보다 중 장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목장 교권 추락 · . , 

등의 다양한 소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개연성 있게 묘사한 작품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시나. 

리오의 트리트먼트를 연상시키는 응모작 서술은 없고 불필요한 대화로 일관하는 무성의한 응모작, 

을 골라내고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사유를 보여준 작품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의 중요성을 설, 

파한 작품 등을 추려 선정했다 소설은 구성에서 시작하고 구성에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. . 

그만큼 수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잘 이끌어가다 후반에서 무너지는 장편이 많아 아쉬웠다. .

아동문학[ ] 아동문학의 경우 동화 동시 그림책 청소년 소설 등 장르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 , , , , 

해 읽는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의 경우 소재와 상상력이 너무 익숙한 작품 단지 아이들의 . , 

일상을 노래한 것에 머문 작품들이 많아 아쉬웠다 동시도 시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. . 

또한 동화와 청소년 소설의 경우 서사 전개 방식이 상투적이거나 결말이 작위적이거나 계몽성, , 

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나 판타지 세계가 너무 빤하게 그려지는 작품들은 논의에서 제외할 수, 

밖에 없었다 작가들은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마음에 가닿. 

을 수 있도록 언어와 상상력 캐릭터 서사 전개 방식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, , , .

수필 평론 희곡[ · · ] 수필 평론 희곡의 경우 일상에 대한 평이한 시선을 드러내는 글쓰기보다는 나와  · ·

타자를 이해하려 하고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유와 문체의 힘을 보여주는 글쓰기를 선, 

정하고자 했다 평론 부문은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희곡은 작품성을 중심으로 심의에 임했고. . , 

무대에 상연 했을 때 관객들과의 소통과 대화 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선정했다( ) .上演




